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제20402호�� 기획

수도권에서 살다가 지난 2002년 귀촌한 양병곤

(52) 이장은부곡마을의자랑거리를만들고싶었다

전 이장인 문형숙(여49)씨와 의기투합을 한 양 이

장은마을공동명의의토지를철쭉공원으로조성할

것을마을어르신들에게제안했다

무려 7174에 달하는 이 공터는 쓰레기 잡초

잡목 등으로 가득했다 소나무 숲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재선충이덮쳐소나무들이고사하면서폐허

처럼방치돼있었다

주민들은반신반의했지만새벽부터 40여명의주

민들이 나와 하나씩 치우다보니 25t 트럭 120대분

을 버렸다 깨끗한 땅에 흙을 부어 분지처럼 만든

뒤 철쭉을 심었다 올해는 일단 2500에 1만5500

여주를 심었다 주민들이 5000여주의 철쭉을 구매

해먼저심을만큼의지가강했다

아직절반정도가꾸며진부곡철쭉공원에정자가

하나 있다 이름은 부옥정(富玉亭) 그만큼 주민들

에게소중한공간이라는의미다

공원이조성된뒤종종주민들이모여이야기꽃

을피우기도하고간신을함께즐기는등주민공동

체의 유대도 강해졌다 부옥정 앞에는연꽃이 피어

나는조그마한연못이있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면적이 조금축소됐지만 내

년까지공원조성을마치면연못을더아름답게만

들어볼 생각이다 철쭉 중간중간에 주민들은 백일

홍과동백을 심어조경에도 신경을썼다 찾아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즐기고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의마음도담았다

문형숙전이장은 주민들모두가한마음으로공

원을 꾸몄다며 어르신들이 마을이 잘 되는 일이

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도와주셔서 마음 편히 일할

수있었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철쭉공원정보

주소해남군부곡리 1276 외 2필지

면적7174

내역철쭉 1만주 벤치등

장소부곡마을공동소유토지

목적주민및외지인휴식공간제공경관조성

<7>

목포는 숲이 부족한 도시

다 4994의 면적에 인구는

24만여명으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물 도로 등 인공시

설물들이다른지자체에비해

좀 더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기때문이다

도시민들이 짬을 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내초록공간이부족한현실을누구보다안타깝게

여겼던 자연환경연구소 배서영(여42사진) 소

장이 양을산터널에 주목했다 높이 1564m의 양

을산은유달산과함께목포에몇안되는산으로

산림목장이있을만큼초록이우거진곳이다 신

구도심을연결하기위해지난 2002년터널공사에

착공 6년만에 준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간

의 편리를위해훼손된공간에 나무를심어 다시

초록을되살리고자했다

터널위유휴부지를둘러본배소장은당장무

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무를 심지

않으면분명히미래세대에서는무슨일이일어날

것이라며이공간을현세대와미래세대가소통

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

했다

회원들과그자녀 130여 명이 지난 4월 방치돼

있던 공터에 살구나무 왕벚나무 대추 매실 등

나무와 철쭉을 심었다 과일나무를 심은 것은 어

린이들에게 수확의 기쁨도 주기 위한 배 소장의

배려였다

그녀는 언제든지아이들이쉽게찾아볼수있

고 무엇인가가자라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도

록 꾸몄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남도의 숲 속의

전남가꾸기사업에대한칭찬도잊지않았다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성과에 매진하는

데 반해 전남도는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할 일을

묵묵히실행에옮기고있다는것이다

자연환경연구소는 양을산터널 생태환경숲 조

성을 계기로 분기별로 거름주기 청소 등을 통해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학생 일반

인 장애인 등의 자연생태환경 교육 장소로 활용

할방침이다

생태환경숲정보

주소목포시용해동산3420외

면적2만5000

내역살구나무 등 100그루 관목 및 초화류

400본 벤치등

장소양을산터널위유휴공간

목적생태환경교육경관조성등

쓰레기가득했던 7174공터주민공동체꽃피웠다

하늘에서바라본부곡철쭉공원부옥정과연못철쭉과재선충을견뎌낸소나무몇그루가보인다내년까지마을공동소유토지전체에철쭉을심을계획이다

마을에서 제일 영계다보니 당연히 어려운

일은도맡아서해야죠 어르신들이무조건밀어

주시니감사할따름입니다

양병곤(52) 이장은 논농사에 배추마늘고

추 등 밭농사까지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거기에마을공동체의 머슴도그의일이

다 도착했다는 연락을 하자 하우스에 있다가

부랴부랴부옥정에모습을드러냈다

양 이장은 마을에 딱히 자랑할만한 거리가

없었다며 유치원생들이놀러오고 체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고말했다

그의 신념은 확실하다 살기 좋아야 젊은이

들이 마을로 돌아올 것이고 지금 그렇게 바꿔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뒤 과거

100가구를회복하는것이양이장의목표다 현

재는 30여가구

철쭉공원을 아들 결혼식장으로 쓰고 싶어

요 먼훗날부곡마을의미래유산으로대대손손

보존되기를바랍니다

시산도(詩山島)는 고흥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

로 거금도에서 남동쪽으로 4 지점에 있다 교통

여건이너무도열악해하루에단한번여객선이다

닌다 그것도 오전과 오후에 드나들기 때문에 쉽게

오갈수없었다승용차는언감생심 선박을임차해

야가지고들어갈수있었다

명칭으로만 보면 인문학적 내음이 물씬 풍기지

만 선착장에 도착해보니 거중기와 트럭 그물더미

등이가득하다 여느남도의섬과는달리 3040대

가눈에보이고외국인근로자들도한켠에서작업

중인이색적인풍경이다

시산도는 김의 섬이었다 면적 365 해안선

길이는 24의 자그만 섬에서 고흥 김의 3분의1이

생산되고 있다 125세대 250여명이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지난해 220억원이상의매출을올

렸다세대당 2억3억원을버니젊은이들도되돌

아오고있다 55세까지가입하는청년회회원이 26

명 60세 미만을 포함하면 45명에 이른다 현재 섬

에들어와있는외국인근로자만 20여명이다

올들어이 부자섬에큰변화가일고있다 숙원

이었던 섬전용 철선을 마련한 것이다 여객선이 아

닌 철부선이어서 섬사람들도 자신들의 차를 타고

뭍과오갈수있게됐다 게다가하루 3차례나여객

선 철부선이오가면서교통편의도크게나아졌다

섬사람들은이제 아름다움섬이라는명성을얻

고 싶어한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시산도의 아름

다운 풍경 동해일출 서해낙조 대나무 숲의 밤비

등 시산 8경을외지인들도즐기길바라면서 시산

도의 입장에서는 김에만 의존하기보다 관광을 미

래소득원으로새롭게설정하는의미도있다

해수욕장이나봉화산등자연자원들도찾는외지

인이거의없어옛모습그대로보존돼있는것도큰

장점이다 시산도 주민들은 자원 주변을 숲과 꽃으

로 장식하고 싶었다 올 상반기 시산도해수욕장 뒤

로펼쳐진군유지에해당화 장미 산수화등꽃나무

와느티나무를심었다가여름가뭄피해가심각하자

지난10월중순주민들이나와다시가꿨다

주영식(65)씨는 아름다운 시산도를 외지인들도

찾아즐기길바라는마음뿐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김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산도숲정보

주소고흥군도양읍시산리7423 일원

면적2000

내역해당화 1704본 장미 336본 산수화 1704

본 느티나무 6그루 벤치등

장소시산도해수욕장배후지

목적경관조성관광자원화등

언제나찾고싶은명품꽃섬

으로꾸미겠습니다

이생우이장은선착장에있는

김 양식 장비를 작은 선박으로

옮겨 담고 있었다 계속 일하던

그는 시산페리호가 입항하자

손을멈추고작은포크레인에서

내렸다

시산도유일식당에사정으로쉬자시산페리호가

거금도 오천항에서 점심도시락을 배달한 것이다

과거에는상상도할수없던일이다오전과오후여

객선이한차례오가는시산도에전용 시산페리호

가생기면서주민들의삶은좀더윤택해졌다

소득이 높으면 뭐합니까? 오갈 수가 없는데요

외지인들도없고 주민들도갇혀지냈다고 해도과

언이아니었습니다 이제시산페리호덕에좀더편

하게뭍에갈수있게됐어요

그는 고흥군과 전남도에감사의뜻을전했다 15

억원의예산을들여오천항에선착장을만들고 선

박을 구입해줬기 때문이다 선박 운영은 시산리에

서맡고있다 그역시 4년간고향을떠나서울에서

건축업을하며지냈다

고향이 그리웠고요 제 구상을 고향에서 한 번

실행해보고싶기도했습니다

이 이장은어촌계장을거쳐올해이장을맡은뒤

시산도의오랜민원을해결해냈다

경관도좋고낚시도잘되는시산도를꼭찾아주

셨으면하는바람에서숲속의전남주민숲공모에

참여했어요 앞으로도 시산도를 잘 가꿔서 후손들

에게물려주겠습니다

열매맺는숲에서미래세대와소통

해남군부곡마을철쭉공원

(해남군새마을회)

목포시양을산생태환경숲

(자연환경연구소)

부자 섬 시산도 꽃 섬으로다시핀다

고흥시산도신기한꽃섬만들기

(시산마을회)

이생우시산리이장

접근성높아진시산도에

낚시관광하러오세요

시산도해수욕장어린이학생일반인등을대상으로한생태환경

교육의장이될양을산터널위생태숲

양병곤이장

마을이살기좋아야

젊은이들돌아오죠

양병곤(왼쪽) 이장과문형숙전이장

재선충덮친소나무숲재정비

2500 철쭉 1만5500여주 심어


